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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서‘최우수’선정
- 5개 지표서 높은 달성률 보여 … 목재 이용 실적, 목재 체험 등 높은 평가 - 

인천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산림분야

에서 최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돼, 7월 2일 산림청에서 열린 시상식에

서 상패와 수치, 상금을 수여 받았다.

행안부는 국정 주요시책 등의 지자체 추진상황을 평가·환류해 국정의 

통합성, 효율성,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정평가 주요 지표 평가를 매

해 실시하고 있다.

2023년 실적을 평가는 올해 국정평가는 6개 국정목표와 101개의 지표

로 분류돼 있는데, 이중 산림분야는 ▲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

육성 ▲산사태 예방·대응 체계 구축율 ▲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▲산

림병해충방제성과 달성률 ▲목재화이용 활성화 노력도 등 이 5개 지

표가 있다.

시는 이번 합동평가에서 5개 지표 모두 행안부 목표값(80점~100점)을 

윗도는 높은 달성률(평균 107%)을 기록했다. 특히 국산 목재 이용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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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 및 목재 체험행사, 목재 홍보활동 건수로 평가하는 목재이용 활성

화 노력도는 125%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.

앞서 시는 이 평가에서 2023년에는(2022년 실적 평가) 우수 지자체로 

선정됐으며, 2021년도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.

박세철 시 녹지정책과장은 “따뜻한 동행,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국

정목표가 인천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, 보이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

곳에서도 우리 산림부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산림청은 인천시와 함께 울산시, 세종특별자치시를 광역지자체 

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.

<수상사진>


